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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일 양국은 전통적으로 확대가족의 형태에서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가 급속

하게 진행되어 왔다. 또한 사회적 환경과 과학 기술의 발달은 평균수명이 연장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핵가족의 증대와 가구의 소규모화 현상은 노부모와 자녀가 따로 사는 

가족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노부모가 장남 가족과 함께 이루던 3세대 가구의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가족의 해체로 이어져 1인가구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가족제도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핵가족화의 사회적 

추세와 더불어 혼인과 자녀 출산이라는 전통적인 가족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원 가족과 

맺는 가족 교류와 결혼 관계가 아닌 타자와의 친밀성과 정서적 도구적 네트워크 등을 통한 

유대관계가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현상은 가족의 해체를 불러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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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영속성마저 붕괴시키게 되며, 이러한 배경은 1인가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전통적 공동체가 해체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인 ‘혈연(血緣)’, 고향과의 관계인 ‘지연(地

緣)’, 회사와의 관계인 ‘사연(社緣) 등과 같은 유연사회(有緣社會)의 관계에서 연이 단절된 

무연사회(無緣社會)1)의 확대와 성립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개인주의를 

심화시키고 무연사회가 확대되어 가는 배경을 만들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개인 간의 

생활방식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호’보다는 자기의 취미나 관심사 위주로 ‘혼자’ 활동하는 

가족 가치관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무연사회에 영향을 주는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경제적 빈곤화는 젊은층의 고용불안과 빈곤 고령자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한일 양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을 통해서도 입증이 된다. 청년실업은 30대-40대의 

중장년층으로 이어지며, 노인 1인가구는 퇴직 후에도 빈곤에 빠지면서 단순노무직과 저임금 

부분을 중심으로 계속 일을 한다. 빈곤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한일 양국 전형적인 1인가구

의 모습이다. 앞으로도 이런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인가구의 증가요인에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가족의 해체,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 경제적 

빈곤화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한일 양국 사회에서 미혼 1인가구와 함께 노인 1인가구가 늘어나는 한 무연사(無緣死)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사회문제 중의 하나인 

무연사(無緣死)로 이어져 무연사회의 확대와 성립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한일 양국 모두 

평생 미혼율 및 이혼율의 증가와 지속적인 핵가족화 등이 바탕이 된 무연사회 문제가 사회 

저변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1인 가구의 증가가 무연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한일 양국 사회의 미래를 대부분 저출산 고령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를 간과해 

왔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2010년 방영된 NHK 특집 방송과 2012년 발행된 NHK 󰡔無緣社會プ

ロゼックト󰡕영상물, 시마다 히로미(島田裕巳, 2011)의 󰡔사람은 홀로 죽는다(人はひとりで死

ぬ)󰡕 등의 문헌이나 신문 및 인터뷰 자료와 일본의 후생노동성(厚生勞動性)과 한국의 통계청 

통계자료, 연구 논문, 실태 현황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통해 1인가구의 증가

가 한일 양국 무연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한일 양국의 1인가구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1) NHK(2012)󰡔無緣社會プロゼックト󰡕取材班、株式會社 文藝春秋、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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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는 어떤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인들이 무연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가족의 해체,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 경제적 빈곤화를 중심으로 살펴

보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1인가구의 증가와 무연사회

2.1 1인가구의 증가요인

한국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에서는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하고 있다. 일본에

서는 1인 가구를 ‘단독세대(單獨世帶)’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세대의 개념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세대와 혼자 사는 세대가 포함된 ‘일반세대’와 학생기숙사에서 공동으

로 생활하는 학생, 병원 입원자, 사회시설 입소자 등을 포함하는 ‘시설세대’로 구분된다. 일반

세대는 친족세대와 비친족세대, 그리고 세대원이 혼자인 단독세대로 구분하고 있다.2) 여기에

서는 ‘1인가구’를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하고자 한다. 

서구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요인으로 세계화, 인구구조 변화, 가족구조 및 직업

구조변화, 복지국가의 지출증가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가족구성의 변화는 빈곤과 소득 

불평등의 악화를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으로 제기되었다.3). 가족구성의 변화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 가족해체 및 만혼화 현상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특히 최근으로 오면서 

1인 가구의 증가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일 양국 모두 전국 총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시기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기를 보면 일본의 경우는 2000년부터 1인 가구의 증가기로 진입하는 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일본보다 10년 늦은 2010년부터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다음으로 

한일 양국의 1인 가구의 비율을 보면 먼저 일본은 2000년 15.5%부터 시작하여 2015년 34.4%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30년에는 한국도 일본처럼 비슷한 대열에 진입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4) 즉 한국의 경우도 2015년 27.2%에서 2025년 33.1%로 지배적인 가구 형태

2) 藤森克彦(2010)󰡔単身急増社会の激突󰡕、pp.23-34
3) Western, B.(2006) Punishment and Inequality in American, New York : Russell Sage Found.
4) 통계청(2017)󰡔2005-2030 장례가구추계 결과,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硏究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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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인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1인 가구의 빠른 증가추세는 복지수요를 급증시킬 것이며 기존의 3~4인 가구 중심의 

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1인 가구 형성패턴이 과거와는 다른 

추세가 경험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 1인가구가 고령화와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노인 또는 여성을 중심으로 1인가구가 형성되었다면 최근에는 가족가치

관 변화 및 노동시장 여건 악화로 청․장년층 남성을 중심으로 1인가구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현상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1인가구의 증가요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의 해체이다. 직계 3세대 가족으로부터 핵가족화에 이어 젊은층의 1인가구가 도시

에 흡수되어 고령자 중에서도 부부 혹은 1인가구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5) 둘째, 전통적 공동체의 붕괴이다. 지역의 농촌 등지에서는 긴밀한 유대관계와 혈연(血

緣), 지연(地緣), 사연(社緣)과의 인간관계는 약화된 사회에서 이들은 스스로 도시의 개인화를 

선택하는 1인가구에 가세하게 된다. 셋째, 경제적 빈곤과도 관계가 있다. 일본 단카이세대(団

塊世代)가 겪는 문제를 한국이 따라가고 있으며 1인가구의 40-50대는 무연사회 위험군, 20-30

대는 무연사회 예비군이라는 일본 사회의 해석에 한국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처럼 노인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노동시장의 핵심 연령층인 청년과 중년(25-44세)의 

1인가구의 증가, 이 가운데 특히 남성의 1인가구화 경향에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과 함께 국가의 재정기여자 손실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무연사회의 위험군과 예비군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6) 따라서 한일 

양국은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과 더불어 무연사회가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서 성립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은 연(緣)을 

잃은 무연사회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2.2 무연사회의 성립과 확대

무연사회(無緣社會)는 ‘사람 사이에 관계가 없는 사회’ 즉, ‘인연이 없는 사회’를 말한다7) 

일본은 2010년 1월 31일 NHK 특집 방송을 통해 알려진 무연사회는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홀로 살다 죽은 사람의 숫자가 많다는 특징을 

5) 박영신(1995)｢일본 인구의 고령화 가족｣󰡔지역연구󰡕제4권 2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p.64
6) 藤森克彦(2010)󰡔單身急增社會の衝擊󰡕日本經濟新聞出版社、pp.189-191
7) NHK｢無緣社會プロゼックト取材班(2010)󰡔無緣社會󰡕文藝春秋、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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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사회문제가 되는 무연사(無緣死)는 고독사(孤獨死)의 다른 표현으

로 이것은 타인과 인연을 맺지 않은 또는 맺으려 하지 않는 무연사회가 전개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무연사회는 대부분 1인가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이나 가족, 친척, 친구와 

교류가 없이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8)

그리고 무연사회는 1인가구의 증가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대규모 청년 실직 그리고 저출

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약해져 가는 사회를 말한다. 1990년 이후 직업을 구하지 

못한 청년층의 증가, 경제력을 갖춘 여성의 미혼, 비혼 등으로 1인 가구가 일본 사회에 서서히 

증가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청년 실직자의 증가와 미혼율

의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한일 양국 모두 주택을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 실직자 등의 중․장년층 즉, 

30대, 40대에 이미 사회에서 고립된 1인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런 가족구조의 변화

와 함께 사회적으로 구조조정이나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 등이 

무연사회의 토양이 되었다는 일본의 경험은 한국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들 1인가구는 비교적 

저렴한 고시원과 원룸 등에 정착하여 다년간 거주할 수 있는 환경과, 1인가구로 살아도 

생활과 안전에 위험이 없는 사회 환경에서 비롯된 각종 음식과 생활필수품 등을 24시간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역시 무연화의 성립과 확대를 촉진하는 

데 가세를 하게 된다.

고독사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핵가족화가 진행된 1970년대부터 사용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거론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학문적으로 합의되거나 법적으로 개념이 정립

되지 않았다. 유사 개념으로 고립사(孤立死), 무연사(無緣死), 독거사(獨居死) 등이 있다. 무연

사회는 2010년, 일본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같은 해 일본 NHK 방송에서 공식 발표되었다. 

고용불안에 따른 빈곤과 가족해체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고독사는 

사회문제로 떠오른다. 특히 2010년의 NHK다큐멘터리 ‘무연사회(無縁社会)’는 ‘무연’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9) 취재팀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실업과 이혼을 겪은 끝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추적했고, 시청자들은 인생 마지막에 홀로 1인가

구가 되어 무연사회의 일원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되게 

되었다. 

고독사에 관한 관심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앞선 일본에서 시작되었지만, 한일 양국은 고독사

8) 島田裕巳(2011)󰡔人はひとりで死ぬ󰡕NHK出版新書、pp.12-13
9) NHK｢無緣社會プロゼックト取材班(2010)󰡔無緣社會󰡕文藝春秋、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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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식적인 정부의 통계마저 없다. 유사한 분류인 무연사(無緣死)로 추정할 뿐이다. 일본의 

전국사회복지협의회와 전국민생위원아동위원협의회가 고독사 관련 첫 전국 조사를 해 1974

년 ｢고독사노인추적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후 가설진료소 의사 출신인 누카타 이사오(額

田勳)는 1999년 󰡔고독사󰡕라는 책을 남긴 다음 해인 2010년에는 공영방송 NHK가 특집 다큐멘

터리 ‘무연사회’를 방영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독사라는 용어보다 

｢입회자 없는 사망(立會者のいない死亡)｣이라는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5년에 2,500

명이 발생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의 해체, 전통적 공동체의 붕괴, 경제적 빈곤화로 비롯된 

고독한 1인 가구의 증가는 고독사 즉 무연사로 이어지는 다양한 현상과 관련하여 무연사회의 

성립과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1인가구의 증가요인이 무연사회에 미치는 영향

3.1 가족의 해체

3.1.1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구조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화가 일어나지만 본고에서는 핵가족화와 고령화를 중심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일 양국은 산업화와 함께 이루어진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취업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인구의 대도시 집중이 진행되면서 한일 양국 모두 

급격하게 핵가족 형태로 이동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현상은 한일 양국의 가족구조

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가족구조의 축소와 분화, 

가족기능의 약화,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등과 같은 급격한 변화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현상은 급격한 1인가구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 <표1>은 1990년-2015년의 한일 양국 가족원 수별 일반 가구 구성비 및 평균 가구, 

원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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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가족원 수별 일반 가구 구성비 및 평균 가구, 원수 추이

단위(천(千), %, 명)

연도 국가 총수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평균세대
구성원

1990
한국 11,355

100
9.0 13.8 19.1 29.5 18.9 5.9 3.8 3.71

일본 40,670 23.9 20.58 18.07 21.61 9.36 4.68 2.62 2.99

2000
한국 14,312

100
15.5 19.1 20.9 31.1 10.1 2.4 0.9 3.12

일본 46,782 27.60 25.10 18.83 16.94 6.77 3.10 1.66 2.67

2010
한국 17,339 100 23.9 24.3 21.3 22.5 6.2 1.8 2.7

일본 51,842 100 32.4 27.2 18.2 14.4 5.0 1.9 1.0 2.54

2015
한국 19,111 100 27.2 26.1 21.5 18.8 4.9 1.5 2.5

일본 53,332 100 34.3 27.9 17.6 13.3 4.5 1.5 0.7 2.33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년도
주석: 1) 일반가구 기준임. 
      2) 평균 가구원수 = 일반가구원수 ÷ 일반가구수. 
      3) 전수 부문은 2015년부터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집계되며, 2016년부터 1년 주기로 변경됨.

總務省統計局, 第10章 世帯数，世帯の家族類型

      1) 2010은 2011년 주요평균 가구원 수, 
      2) 2015년 일본 평균 세대 구성원 OECD, ｢OECD Family Datebase｣

위의 <표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일 양국 모두 전국 총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율을 보면 불과 15년 전에 

전체 일반가구의 한국 9.0%, 23.9%로 한국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차이를 보이면서, 한국의 

1인가구는 전형적인 3세대 가구를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2015년 

꾸준히 증가해 한국 27.2%, 일본 34.3%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은 가족구조가 전통적인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1인가구 즉 독신가족으로의 변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2017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한국 27.9%, 일본 34.5%로 1인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1인가구가 증가하는 속도에 있어 일본에 근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일 양국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 1인가구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다음 <표2>는 한일 양국 인구 고령화 속도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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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인구 고령화 속도 추이

국가
도달 년도 증가 소요연수

7% 14% 20% 7%→14% 14%→20%

한국 2000 2018 2026 18 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출처 : UN(2010) The world population prospect : the 2010 revision

위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화하는 시간을 보면, 고령

화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일본은 인구구조 변동을 한국보다 먼저 겪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의 진행에 있어 특수성은 한국이 일본에 비교해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표3>은 65세 이상 인구수에서 1인가구의 수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3> 65세 이상 1인가구 추이

단위 : %

년도
 국명 2000 2005 2010 2015

한국 16.0 17.3 18.5 18.4

일본 20.1 22.4 24.8 27.3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總務省通計局  第12章 ｢65歳以上世帯員のいる世帯｣   

위의 <표3>과 같이 한일 양국 1인가구는 2000년 한국, 16.0%, 일본 20.1%에서 2015년 한국 

18.4%, 일본 27.3%로 한국보다 일본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 가운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노인 1인가구의 특징은 단순하게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증가하는 후기 고령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10) 즉 고령자에서 1인가구

가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배우자와 사별한 고령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으

며 중․장년 독신자가 결혼하지 않고 고령 독신자 또는 고령 미혼자가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후를 가족에게 의지하기가 한층 더 어렵게 되는 가족구조로의 

변화는 1인가구가 증가하는 일차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이 한국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보다 급속하게 후기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는 

10) 藤森克彦(2014年4月29日号)󰡔週刊エコノミスト󰡕、毎日新聞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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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3.1.2 집안 영속성의 붕괴 

집안의 영속성에서 보면, 한일 양국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집안(家)’은 자손 대대로 혈통을 

이어나가는 가계(家系)로서의 집이다. 일본의 ‘이에(イエ)’ 또한 주된 목적은 후대로의 단절 

없는 계승에 있다. 즉, 일본의 ｢이에｣와 한국의 ‘집안’11)의 공통점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에｣
를 단절시키지 않고 영구히 계승시켜 나가는 관념적인 집을 의미한다.12). 

제사 상속에 있어 한국은 ‘제사’라는 가족 행사를 중심으로 가장권의 계승이 실제 권력 

행사로 드러내는 것에 비해, 일본의 조상숭배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가산(家産)과 가업을 조상

의 유지로 생각하며 조상을 섬겨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제사는 더 이상 장남의 특권이 

아니며, 오히려 의무사항에 대한 부담으로 여겨지는 경우까지 처하여 있다.13) 일본도 이에(イ

エ)제도의 붕괴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산 관념의 쇠퇴, 실질적 부모 부양자에 대한 제사 

상속14)등은 장남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다음의 사례는 그 좋은 예이다. 

(한국)

  ㄴ님은 지난 4월 말 서울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했고, 지자체로부터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아들은 참석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다섯 살에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를 보지 

못했고, 자신의 기억 속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 연락이 된 고모는 “아버지가 딴 살림 

차려서 잘살고 있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20년 전 아들은 아버지에게 연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각자 자기 길을 가자며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것이 마지막

이었습니다.15)

앞의 사례는 부모의 이혼으로 20년 전 아들과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장남을 통한 가계의 

계승은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가족과 이혼으로 멀어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

지만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경우이다. 

가족이라는 최소 단위의 장이 흔들리면서 가족의 유대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현상을 다음 

NHK 특징 방송(2011) 취재를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은 취재 도중 대부분 신원이 밝혀진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두어 가지 않는 경우 ‘시신기증’된 쓰네가와 요시하루(常川善治)16)씨 

11) 조선후기 유교적 영향아래 형성된 집을 뜻한다. 
12) 김미영(2002)󰡔일본의 집과 마을의 민속학󰡕민속원 p.17 
13) 신수진(1998)｢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84
14) 孝本貢(1998)｢現代都市の民俗信仰｣󰡔現代人の宗敎󰡕、大村英昭、西山茂(編)、有斐閣、pp.35-37
15) 부용구 나눔과 나눔 활동가(2020-07-04), https://m.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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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의 이야기이다.

  쓰네가와 요시하루씨 전 부인 : “그 성이요, 이혼할 때 그 사람이 조건으로 내가 놓았어요. 

쓰네가와(常川)란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원래의 아카타(赤田)로는 되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는 거였어요. 분명 그 사람에게는 새롭게 꾸린 가정이라는 것이 마음 편한 것이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17)

앞의 사례에서 전통적으로 한일 양국 가계의 상속이나 재산상속에 있어서 전통 사회에서 

전형적인 직계가족의 형태로 장자 중심의 상속이 행해졌고 장자는 그 재산권을 상속받아 

가장권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가족이 핵가족화로 진행되었고 더 나아가 현대 1인가구 시대를 

맞이하는 거대한 사회의 흐름 속에서 가계상속이나 제사상속이 계승은 멀어져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는 가계를 계승할 장자 선임과정에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양자를 받아들인 가족의 상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이혼하였을 때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게 된다. 그러나 초혼과의 가족관계에 있어서 가족이 해체되어 그 후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지만, 혈연관계가 아닌 전 부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또다시 인생의 마지막에 1인가

구가 되면 해체되어 버린 가족에서 전통적으로 가계의 영속성마저 흔들리는 사회적 현상은 

점차 무연사회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 

3.2 전통적 공동체의 붕괴

3.2.1 지역사회의 붕괴

고도 경제성장기를 맞았던 한국은 제1차 5개년계획을 발표한 1962년부터 1997년 구제금융

이 있기까지, 일본은 고도 경제성장 시기인 1950-60년대에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한 사람들의 

이동은 1인가구가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시에 몰려든 1인가구는 다양

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그리고 과거 대가족에서 가족은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이 있었다. 나이를 먹고 기력이 

약해져 일선에서 물러나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삶의 조언자 역할을 하던 노인의 역할은 

현대사회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이 대신하고 있다.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가사를 

16) 택시 기사를 하던 쓰네가와(常川善治)씨. 원래는 아카다 요시하루(赤田善治)씨는 쓰네가와(常川) 성을 
가진 여자 집안으로 데릴사위로 갔기 때문에 그 때부터 쓰네카와(常川善治)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이다. 

17) NHK｢無緣社會プロゼックト取材班(2010)󰡔無緣社會󰡕文藝春秋、p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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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여성의 역할 역시 청소 대행업체, 세탁소, 음식점, 또는 편의점의 간편한 식품 등으로 

역할이 이전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점차 1인가구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현대 도시사회에서는 지역사회에서는 공동체라고 칭할 수 

있는 조직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대도시로 

몰려든 청년 1인가구가 증가하는 요인이 존재한다. 

또 한일 양국은 전통적으로 직계가족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혈연(血緣)을 중심

으로 사회 특유의 가부장적 가족주의 가치가 생성되는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가족공동체 

내에서 유대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나갔다. 촌락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도시의 핵가족은 

단순히 구성원의 수가 적다는 것만이 아니라, 1인가구로 독립하여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1인가구에서는 과거 전통 사회에서 행했던 끈끈한 혈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드러낼 때 공동체에 대해 깊이 고려할 필요도 없는 도시는 성가신 간섭과 

규제 또한 없다. 

한일 양국의 촌락사회의 공동체가 지닌 규제를 경험한 1세대 도시인들은 학교, 기업, 스포츠 

또는 종교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유대관계를 이어갔다. 기업이 상주를 

맡아 치르는 회사장, 단체 활동을 통해 조직의 힘을 가르치는 학교, 지역을 기반으로 전성기를 

구가한 스포츠활동, 종교생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유대관계를 이어가지만, 촌락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다음 세대가 사회의 일원으로 합류하면서 기업이나 도시도 빠르게 지역사회 공동체

적인 성격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일본의 경우 촌락사회에는 법도가 존재하며 이를 

어긴 사람은 제재를 당한다.18) 도시의 일원으로 합류하면서 기업이나 도시도 빠르게 공동체적

인 성격을 잃어가고 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최소의 단위의 장이 흔들리면서 가족

관계의 단절로 혈연(血緣), 고향과의 관계인 지연(地緣), 회사와의 관계인 사연(社緣) 등의 

유대관계에서 멀어져간 1인가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을 잃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환경

적 요소는 무연사회로 직결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 중 일부는 공동체

나 지역사회로 대체되고 있다. 현재 거주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소속감은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통합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로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

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결속과 연대가 유지되면 지역사회 소속감이 높을 것이고, 반대로 결속

과 유대가 약하면 소속감도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결속과 유대는 개인의 

18) 島田裕巳(2011)󰡔人はひとりで死ぬ󰡕NHK出版新書、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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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특히 1인가구가 점차 증가하는 최근에는 더 중요할 

수 있다.

한편, 지방소멸이라는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 일본의 인구감소에 이어 1인가

구의 속도가 도쿄(東京)보다 지방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젊은층이 도시

권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청년 1인가구가 증가하는 배경이 있고, 

지역사회에는 지역 인구에 대한 상대적 노인 1인가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장래에 

젊은층의 재생산 능력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인구가 감소하는데 거치지 않고 인구가 유출 

당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대도시권으로 이동한 한일 양국의 청년들은 가족 형성을 통해 

결혼하지 않으면 출산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범이 지배적이다.19) 

이러한 출산 현상은 결혼에서부터 기인한다. 결혼 의사에 있어 한국은 비자발적, 일시적인 

성향을 보이지만, 일본은 자발적, 지속적인 성향을 보인다.20) 이러한 미혼화의 증가, 실업률의 

증가 등은 일본 전체의 인구감소에 가속도를 붙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질병이나 위험에 

처해 고독한 죽음에 도달하면 ‘지방소멸’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21)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가올 지역사회의 붕괴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1인가구가 결혼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환경으로 인해 출산율을 하락시키고, 중․장년 1인가구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의 마스다(増田) 보고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인구수 

3만 명 이하의 시군구가 19개, 인구수 1천 명 이하의 읍면동도 40개나 존재하고 가구 수 

1천만 미만의 읍면동은 420개, 주택 수 1천 호 미만의 읍면동은 377개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1인가구 증가요인이 되며 노인 1인가구가 

나이가 들어 질병으로 인한 고독은 무연사망으로 이어지고 나면 지역사회의 성장기반과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붕괴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소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은 전반적인 인구감소와 

더불어 1인가구의 속도가 도쿄(東京)보다 지방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권

에는 청년 1인가구가 증가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지역사회에는 노인 1인가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도 보이듯이 한국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 모두 이러한 1인가구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함과 위기감은 

결혼을 어렵게 하고 미혼 1인가구를 증가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미혼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

19) 조성호(2018)｢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보건사회연구󰡕, p.399
20) 박정현(2011)｢한국과 일본의 1인가구 라이프스타일｣LG경제 연구원, p.15 
21) 増田寛也(2015)󰡔地方消滅과 東京老化󰡕、p.16



한일 양국 1인가구의 증가요인이 무연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희순  273

면서 무연사회 예비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2.2 개인주의의 심화 

개인주의의 심화에 따라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 

고도성장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었고, 근대국가의 위상을 확립하는 시기로 

이어졌다. 한일 양국들은 자연스럽게 지방에서 도시로 거주지를 옮겨 ‘회사’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구직을 위한 자기 경쟁력 강화와 ‘혼자’가 중시되는 개인주의가 심화

된다. 

한국은 IMF 이후 구직활동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대학 진학 이후에도 어학 능력 향상, 

경력․자격증 관리 등 자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준비가 중요해졌다. 특히, 젊은 세대는 

개인 간의 생활방식에 있어 다름을 인정하면서 ‘상호’보다는 자기의 취미나 관심사 위주로 

‘혼자’ 활동하는 실용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청년 1인가구가 불안정한 

삶을 살면서 무업상태에 빠지게 되면, 니트(NEET)22)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니트와 관련된 조어로써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23), 프리터(フリーター)24), 패

러사이트싱글(パラサイトシングル)25)을 들 수 있으며, 한국의 경우 2007년 노동부에서 발행

한 보고서에 의하면 고시/공시족26), 토폐인27), 에스컬레이터족28), 등이 있다. 이들 청년은 

일본의 경우 ‘지나치게 자유 지향적’이거나 ‘나태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공통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취업을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일본과 비교해 사회제도나 경제적인 면이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주지 않은 현실에 마냥 긍정적일 수는 없다. 

1인가구가 증가하는 요인을 온라인 매체의 등장에서도 알 수 있다. 지역사회의 동호회나 

자원봉사와 같은 지역사회 연대는 감소하는 반면, 인터넷이나 SNS 등 ‘온라인’ 상의 연결은 

증가하게 된다.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9)는 한국 ｢2018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결과에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2018년 72.4%(전년 대비 2.3%p↓)로 조사되었다. 반면, 

22) ‘Not in Educations,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교육기관에 제적하지 않으며, 고용되어 있지 않으
며, 아무런 훈련도 받지않고 있는 상태를 의미.

23) 은둔형외톨이를 말함.
24) 자유(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를 합성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25) 부모에게 얹혀사는 독신자.
26) 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장기간 준비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27) 토익에 집착하는 폐인.
28) 편입학을 거듭하며 몸값을 올리는 사람.
2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19.02.25, www.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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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스마트폰 보유율은 94.8%로 스마트폰 대중화가 가구 컴퓨터 보유율의 하락 추세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이용률을 보면, 91.5%로 꾸준한 증가율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일본의 총무성 ｢2012년 통신 이용 동향 조사｣의 컴퓨터 보유율을 살펴보면, 집에 자신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전체가 75.8%인 것에 비해, 청년 무업자의 컴퓨터 보유율은 

6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구직형 65.8%, 비구직형 72.6%, 비희망형 56.1%

로 특히 비희망형의 보유율이 낮았으며, 집에 인터넷망을 갖춘 비율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났

다.30)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이 일본과 비교해 인터넷을 이용자는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가구가 증가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경쟁의 심화로 인한 관계(緣)의 회피이다. 경기개발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대의 경우 ‘경쟁으로 인한 개인주의’가 무연사회 원인 1순위로 

나타났다. 과도한 경쟁은 협업보다는 ‘나 중심’의 개인주의 성향의 강화를 가져와 대학생의 

74.9%는 자신을 스스로 ‘나홀로족’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1)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고립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나, ‘남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웠

다’라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48, 7%로 나타났다.32) 

한국과 일본 중 대학 입시경쟁을 보면 한국이 더 치열하다. 한국이 대학 진학률이 더 높을 

뿐 아니라, 좋은 대학에 가려는 욕구가 훨씬 강하다는 것이다. 원래 세계적으로 입시경쟁은 

일본이 원조(元祖)다. 그런데 한국이 그보다 더한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배움’으로 

경쟁하고 그것으로 출세하는 게임의 규칙이 더 철저하게 지켜진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일본보다 입시경쟁과 취업경쟁이 더 치열한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한국은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정규직 일자리 구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조건에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절실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해도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그런대로 만족스럽게 살 

수 있지만, 한국의 고용 구조를 기업별로 보면 대기업보다 중견기업 비중이 오히려 낮은 

‘호리병’형이다. 그래서 민간부문에는 정규직 일자리가 귀하고 비정규직만 넘쳐난다. 비정규

직 중 대기업이 고용하는 인력은 30여만 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중소기업 몫이다.33) 

이러한 현상은 다른 연령에 비해 청년층의 과도한 입시경쟁, 취업경쟁 등 경쟁의 심화로 

30) 工藤啓․西田亮介(2014)󰡔無業社会󰡕、朝日新書、p.113
31) 김희연․김군수․빈미영․신기동(2013)｢무연사회 우리의 미래인가｣, p.8
32) 김희연․김군수․빈미영․신기동(2013), 앞의 논문, p.12
33) 한국경제뉴스(2013.02.06.), https://www.hankyung.com/news/



한일 양국 1인가구의 증가요인이 무연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희순  275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혼자 생활하는 등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NHK 방송이 아직 젊은 30대들에게 특히 큰 충격을 주었던 

이유는 인터넷이 발달한 환경 속에서 지독히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고 대부분 비정규 고용 

형태에 머물러 있으며 평생 1인가구를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이들이 노년을 맞을 때 무연고 

상태에서 고독함은 오늘에 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3.3 경제적 빈곤화

3.3.1 젊은층의 고용불안

젊은층의 고용불안에서 살펴보기 위한 한일 양국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표4>과 같다. 한국

은 일본과 비교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비슷한 경제발전 양상을 보이며 그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또한 유사한 행태로 진행되고 있다. 

<표4> 경제활동 참여율

연령대 성별 한국 일본 OECD평균

20-24
남성 45.1(-2.54) 70.9(+0.4) 70.5

여성 55.3(-4.9) 72.1(+11.9) 60.2

25-29
남성 76.8(-11.7) 93.8(+5.3) 88.5

여성 74.9(2.1) 82.1(+9.3) 72.8

(  )내는 OECD 평균과의 차이(%p)
자료 : OECD(2017년)

위의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활동참가율은 20-24세 연령대에서는 한국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낮았다. 성별로 보면, 한국의 20대 초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 및 일본보다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남성이 여성보다 낮다. 이는 한국에서는 

남성층의 군 복무나 취업 준비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20대 후반 이후로 지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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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청년실업 현황

연령 국가 성별 2010 2013 2015 2017

20-24세

한국

남성 10.31 9.46 11.47 11.50

여성 8.78 8.96 9.83 10.30

전체 9.35 9.16 10.51 10.63

일본

남성 10.30 7.87 5.91 4.87

여성 8.30 6.10 5.31 4.61

전체 9.31 6.99 5.62 4.74

25-29세

한국

남성 8.58 8.75 10.08 11.56

여성 5.06 5.22 5.78 7.07

전체 6.95 7.10 8.09 9.47

일본

남성 8.12 6.97 5.45 4.29

여성 5.73 5.24 4.69 3.95

전체 7.08 6.20 5.11 4.14

자료 : OECD(2010-2017년)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추이를 볼 때 한국의 경우는 모든 연령대와 성별에서 실업률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일본은 반대로 모든 연령대와 성별에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24세의 경우도 실업률이 약간 상승은 하였으나 본격적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25-29세의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한국은 청년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청년실업이 악화하였으나, 일본은 청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였기 때문에 청년고용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의 인구구조

가 약 20년 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한국과 일본 간 청년실업의 

차이를 상당 부분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잃어버

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경기 침체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도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적 대불황의 영향 때문에 일본의 고용시장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인 비활동 실업은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고립에 이르는 결과에 도달한다.

1인 가구의 소득수준은 전체 가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전체 가구와의 

차이도 확대되며 경제적으로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기 중 비활동 실업 

기간은 향후 고용 전망 및 소득에 지속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OECD, 

2015). 특히 직장생활을 시작할 무렵의 청년들이 겪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부모와 살던 집을 

떠나 1인가구로 살아가야 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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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6>은 한일 양국의 3040 1인가구 라이프스타일 조사 중 1인가구 지속 기간, 혼자 

생활하는 기간에 관한 결과이다. 

<표6> 혼자 생활하는 기간

혼자 생활한 기간 한국 일본

1년 미만 7 4

3년 이상 36 7

5년 미만 28 8

10년 미만 19 20

10년 이상 10 62

자료 : 박정현(2011) 한국과 일본의 1인가구 라이프스타일, LG경제연구원, p15

위의 <표6>의 조사 결과에서 보이듯이, 한국의 1인가구는 일본과 비교해 혼자 생활한 기간

이 짧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1인가구는 혼자 생활한 기간이 3-5년 미만에 집중된 것에 

반해 일본은 10년 이상 혼자 생활한 사람이 62%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한 젊은층의 

고용불안은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1인가구은 소득 평균이 낮고 그 격차도 확대되는 경향이 

커 빈곤화가 심각해진다고 볼 수 있다. 

젊은층 1인가구의 증가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으로 일본에 1990년대 후반에는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직하기 힘든 이른바 ‘취업빙하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 후에도 신규 졸업자 

채용 인원수의 삭감은 앞서 말한 일본형 경영이나 일본형 복지사회의 지속가능성에 타격을 

주었다. 특히 출생자 수가 많은 ｢제2 베이비붐 세대｣의 취직 시기와 겹쳤기 때문에 이 시기를 

중심으로 수많은 니트, 프리티, 그리고 청년 무업자가 탄생하게 되었다.34) 이처럼 1990년대 

이후 청년실업 등 청년고용의 불안정성 증가와 만혼화 등의 배경이 있다면, 한국은 IMF 경제

위기 이후 청년취업 환경의 악화가 있다. 

이처럼, 1990년대 일본에서는 독거노인과 독신자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로 취급되었으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희박해지면서 세대, 연령, 계층과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고학력 무직자 외에 니트족, 일용직, 파견직 사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아르바이트족과 프리터의 증가, 각종 사회부적응 청년층의 증가, 일할 의지를 잃은 

구직단념자, 청년기에 지식과 기술을 익힐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면 중장년층 30대, 40대로 

이어져 이미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의 일원이 되고 만다. 

34) NHK｢無緣社會プロゼックト取材班(2010)󰡔無緣社會󰡕文藝春秋、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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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한일 양국은 모두 전문직 종사자는 줄어들고 단순 노무 및 무직군의 1인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와 함께, 한일 양국 경제에 불황의 결과로 얻어진 비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생독

신자가 늘어나고 있어 1인가구의 소득수준은 전체 가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전체 가구와의 차이도 확대되며 경제적으로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다. 

다음의 사례는 30대 1인가구의 무연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망

이 해체된 세상에서 연을 잃은 사람들이 겪는 사회현상이다. 

  

(일본)

  4년 정도를 집안에서만 대부분 시간을 보냈던 한 남성의 경우에는 일하지 못하는 아들을 공기처

럼 취급하는 아버지,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초등학교 때 활발했던 자신과 지금을 비교하며 푸념을 

늘어놓는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략>…정신적인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따로 나와 살려고 부동산에 문의 해 보았지만, 수입이 없는 그를 아무도 

반기지 않았고 보호자가 보증인이 돼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러한 사정을 부모님과 의논해 

보았지만, 부모님은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설 수는 없다며 딱 잘라 거절하였다.35)

(한국)

  이××씨, 32세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이 씨는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되었다. 강원도가 고향인 이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 사망하기 전 마지막 3년은 연고 없는 수원에서 

정착해 여러 가지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목숨을 잃었다.36) 

   

앞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집에서 독립하지 않으면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었지만, 부모는 일하기를 계속 요구했고, 더 이상 가족 내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또 한국의 경우 주택을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 실직자 등의 젊은층

이 비교적 저렴한 고시원과 원룸 등에 정착하여 다년간 불안한 주거 등으로 생활을 이어간다. 

이들이 1인가구로 살아도 생활과 안전에 위험이 없는 사회 분위기, 각종 음식과 생활필수품의 

24시간 편의점 및 대형마트에서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역시 무연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양국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젊은 층의 고용불안에서 

경제활동 참여율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웃돌며 청년실업 상황에서도 상반된 추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OECD 평균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더욱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35) 工藤啓․西田亮介(2014)󰡔無業社会󰡕朝日新書、pp.108-110
36) 시사IN(2012.10.08.) https://www.sisain.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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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노인 빈곤

앞의 <표3>에서 살펴본 바 있는 노인 1인가는 2015년 한국은 18.4%, 일본은 27.3%의 비율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빈곤 고령자의 증가를 살펴보면, 한국 고령층의 

직접 소득원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사적 소득원은 감소를 보완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

다.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퇴직이나 퇴직급여 등 본인이나 배우자 스스로 소득에 의존하는 

고령층의 비중은 2002년 55.9%에서 2017년 69.9%로 증가하는 추세이다.37) 이에 비해 일본 

노인들은 일본 고령자 평균 소득의 74%가 연금소득으로 든든한 공적･사적연금 소득으로 

노후를 보내는 것에 비해 한국 노인의 경우 생활비의 53.1%는 근로･사업소득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 고령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8.7%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41.6%에 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의 노후보장 패널조사38)를 이용하여 빈곤 실태를 중심으로 고찰한 결과, 남성 노인의 

경우 40.1%의 빈곤율에 비해 여성 노인은 45.9%로 더욱 높았다. 특히 여성노인의 빈곤율은 

노년 중기 즉, 75세 이상 84세 이하의 시기에 가장 높았다. 또한 빈곤의 강도를 가리키는 

지표인 빈곤갭 비율을 적용한 결과,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15.8%가 나타났고, 이러한 수치는 

여성 노인이 약 3.5% 정도 높았다. 상대적으로 일본의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저소득과 후생연금․
공제연금 수급자의 45.0%가 소득 150만엔 이하이다. 그리고 수급자 남성 1인가구에서 150만엔 

미만인 사람의 비율 28.8%보다 현저히 높다. 이 배경에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은 것과 

정규직 노동자로서 일한 기간이 짧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39)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여성노인이 빈곤에 처하게 될 위험 자체도 매우 높지만, 빈곤에 

진입하면 그들이 경험하는 빈곤의 강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일 양국의 노인 취업률이 높다는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령층에 대한 수요가 전반

적으로 높지 않다는 간접증거와 고령 취업자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또는 단순노무직 등 고용 

안정성이 낮은 저임금 부분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후대책을 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거대한 노인인구 집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일본의 메이지 야스다 생활복지연구소(明治安田生活福祉研究所)는 

“일본에는 자녀의 학비나 주택할부금 때문에 노후 소득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분석

했다.40)

37) 장민(2019)｢우리나라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Kif, p.27
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여성노인의 노후 빈곤현황 및 대응정책｣, p.82-84
39) 藤森克彦(2010)󰡔單身急增社會の衝擊󰡕日本經濟新聞出版社、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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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농림어업 직에서 한국 34.1%, 일본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은 농림어업, 단순노무직, 서비스업 위주인 것에 비해 일본은 부동산, 물품 입대업, 

서비스업 순이다. 그렇지만 노후 소득 보장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한국과 같이 노인 

중 상당수는 여전히 은퇴 이후에도 일해서 생활비를 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 친척 

등을 통한 사적 소득이 감소하는 데 대응하여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노인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부분 저임금 

부분인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들의 노후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노년기의 수입을 근로소득에 기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질병이나 사고로 자리에 

누워 무연사회의 일원이 된다면 한꺼번에 생활이 파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인 

1인가구 독신자 중에서도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자녀의 유무가 영향을 미치며, 자녀가 없는 고령 독신자에서 불안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다. 

또 개호가 필요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은 전체적으로 40% 정도의 사람이 불안을 느끼고 

있고 앞선 2개의 불안감보다 불안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다. 따라서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면에서 불안감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고,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의지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삶에 자연스럽게 무연사회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사례는 이상의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한국)

  한 다가구주택에서 세 들어 살던 68살 노인

자신의 장례비와 공과금을 남겨두고 주검을 수습할 이들에게 “고맙다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여라. 

개의치 말고”라는 쪽지를 남겨둔 채 세상을 하직한 일이 있다.41)

(일본)

  다가구주택 철거를 둘러싸고 72살 남자

건설 현장을 전전해 오다가 다가구주택이 철거된다고 하지만 갈 곳도 없고, 형제라든지 의지할 

곳과 기대 사람도 없어 결국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목숨을 끊고 만 것이다.42)

40) 日本経済新聞社(2018)｢定年後も働きたい｣ 50-64歳正社員の8割 民間調査 老後収入に不安／意欲と現

実に差(2018. 7. 17) https://www.nikkei.com/ article/
41) 전북일보(2014년 11월 25일)
42) NHK｢無緣社會プロゼックト取材班(2010)󰡔無緣社會󰡕文藝春秋、pp.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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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는 한일 양국 모두 다가구주택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한국은 1인 가구 노인이 

빈곤의 벼랑으로 내몰려 죽음을 눈앞에 둔 처연함이 가슴을 아리게 한 사건이다. 일본은 

의지할 곳 없이 빈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생의 마지막을 자살로 마감한 사건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1인가구의 증가요인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아들이 있지만, 아들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아 자살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양국 사회에서 빈곤과 외로움 속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현대 한일 양국에 고령화가 지속되고, 빈곤한 생활 

속에 노인 1인가구가 늘어나는 한 ‘고독사’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 정서적 외로움 등으로 1인 가구에 처해있는 노인들은 사회 

저변에서 무연사회는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 양국 모두 노인의 직접 소득원이 높은 편이지만 후생연금

이나 공제연금 수급자가 많은 일본에 비해 한국은 직접 소득원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전반적

으로 한일 양국 모두 노인들의 1인가구의 증가에는 빈곤과 외로움이라는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노인 빈곤과 정서적 외로움 등으로 고통을 받는 노인 1인가구 증가요인들은 

사회 저변에서 무연사회로 확대되어 가는 바탕이 되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의 1인가구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에는 어떠한 사회문

화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무연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분석 고찰을 위해 1인가구의 

증가요인을 가족의 해체,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 경제적 빈곤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고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의 해체이다. 가족구조의 변화는 1인가구가 증가하는 일차적 요인이라고 볼 때 

고령자에서 1인가구는 일본이 한국보다 높지만, 한일 양국 모두 급격한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 독신자가 결혼하지 않고 고령 독신자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중․장년 1인가

구의 특징은 자녀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후를 의지할 가족이 없다. 그리고 집안 영속성의 

붕괴에서도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는 가계를 계승할 장자 선임과정에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양자를 받아들인 가족의 상황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이혼하였을 때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게 되면서 무연사회 문제를 확산시키는 사회현상을 보이게 된다. 한일 양국 모두 전통

적으로 행해지던 가계의 계승과 상속은 1인가구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의 흐름 속에서 해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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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면서 가계의 영속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통적 공통체의 붕괴이다. 지역사회의 붕괴에서는 지방소멸이라는 관점에서 유추

해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전반적인 인구감소에 이어 1인가구의 속도가 도쿄(東京)보다 지방에

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권에는 청년 1인가구가 지역사회에는 상대적 노인 1인가구

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보이듯이 일본을 

따라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1인가구 증가요인이 

되며 젊은층 1인가구가 결혼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환경으로 인해 출산율을 하락시키고 중․장
년 1인가구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1인가구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함과 위기감은 결혼을 

어렵게 하고 미혼 1인가구를 증가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미혼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무연사

회 예비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회에서 격리되어 혼자서 생활하는 개인주의의 심화

는 한일 양국 사회의 각종 다른 신조어를 양산해내기도 한다. 인터넷 보유율과 입시경쟁 및 

취업경쟁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 사회생활 속에서 경쟁이 높다는 것은 정규직으로의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대부분 비정규 고용 형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청년 1인가구의 

요인이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1인가구로 노년을 맞을 때 전통적인 유대관계의 결핍을 가져와 

무연고 상태에서 고독한 생활을 하게 되고 무연사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무연사는 

전통적인 유대관계로 이어진 전통적 공통체의 붕괴가 바탕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빈곤화이다. 한일 양국은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2000년대 이후 젊은

층의 고용불안과 실업률은 일본보다 한국이 높다. 청년기에 고용의 기회를 잃은 이들은 중장

년층인 30대와 40대로 이어져 사회에서 고립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만다. 그리고 

한일 양국 모두 노인의 직접 소득원이 높은 편이지만, 후생연금이나 공제연금 수급자가 많은 

일본에 비해 한국은 직접 소득원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리고 대부분 임시직이나 일용직 

또는 단순노무직 등 고용 안정성이 낮은 저임금 부분을 중심으로 일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일 양국 모두 노인들의 1인가구의 증가에는 빈곤과 외로움이라는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노인 빈곤과 정서적 외로움 등으로 고통을 받는 노인 1인가구 증가요인들은 사회 

저변에서 무연사회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의 사회문화적 현상에 의해 1인가구가 증가하는 요인이 무연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가족의 해체, 전통적 공동체의 붕괴, 경제적 빈곤화를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논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보다 한일 양국의 

1인가구를 상대적으로 보다 세밀하게 다루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한일 양국 사회에서 

아직 제대로 성립되지 못한 무연사회와 통계자료가 지닌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면조

사 등을 통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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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한일 양국 1인가구의 증가요인이 무연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희순

한일 양국 1인가구의 증가요인이 무연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의 해체이다. 가족구조의 변화는 고령자에서 1인가구는 일본이 한국보다 높지만, 증가 속도에 있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결혼하지 않아 자녀가 없는 점이 중․장년 1인가구의 특징이다. 따라서 노후를 의지할 가족도 
없다. 그리고 집안 영속성의 붕괴에서도 1인가구 시대를 맞이하는 거대한 사회의 흐름 속에서 해체되어 버린 가족은 
가계의 영속성마저 흔들리는 사회적 현상은 점차 무연사회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 
다음, 전통적 공동체의 붕괴이다. 미래에 대해 불안함과 위기감은 미혼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무연사회 예비군이 

된다. 그리고 혼자가 되는 개인주의의 심화는 각종 신조어를 양산해내며, 인터넷이 보유율과 입시경쟁과 취업경쟁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 경쟁이 높다는 것은 대부분 비정규 고용 형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청년 1인가구의 모습이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1인가구로 노년을 맞을 때, 전통적인 유대관계에 결핍을 가져와 무연고 상태에서 고독함은 오늘에 
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빈곤화이다. 젊은층의 고용불안에서 일본보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에서 한국이 높다. 한국이 시기적

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일본과 비슷한 경제발전 양상을 보인다. 청년기에 고용의 기회를 잃은 이들은 30대, 40대로 이어져 
사회에서 고립된 1인 가구가 되고 만다. 그리고 한일 양국 모두 노인의 직접 소득원은 높지만, 후생연금․공제연금 수급자가 
높은 일본에 비해 한국은 직접 소득원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 안정성이 낮은 저임금 부분을 중심으로 일한다는 입증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족의 해체, 전통적 공동체의 붕괴, 경제적 빈곤화는 1인가구의 요인이 되며, 빈곤과 정서적 

외로움 등으로 1인 가구에 처해있는 노인을 비롯하여 전 세대에 걸쳐 사회 저변에서 무연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Influences of the Increase of One-person Households in Korea and Japan on 

No-relationship Society 

 

Jeong, Hee-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social and cultural factors are playing a role in the rise of one-person households 
in both Korea and Japan, and to explore how these socio-cultural factors have been influencing the increase of one-person 
household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first factor is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The number of elderly one-person households in Japan is higher than that 
of Korea, but the number of unmarried or single, middle-aged people is rapidly increasing in both of these countries. Since 
these people have no children, the breakup of the family, which prevents the continuity of households, is gradually establishing 
a no-relationship society.  

The second factor is the collapse of the traditional community. Anxiety and a sense of crisis over the future caused by this 
second factor make it difficult for the young generation to get married, thereby increasing the number of one-person households. 
We are now witnessing the increase of one-person households and the coinage of newly-created words related to individualism. 
Young one-person households suffer from job insecurity in Korea, where Internet access is good, and competitions for college 
entrance and employment are higher than in Japan. If they grows up to be a one-person elderly household, the loneliness from 
lack of traditional ties with no relationships will be felt more deeply in the future.

The third factor is economic poverty. Job insecurity felt by the younger generation is more problematic in Korea, where 
the unemployment rate of the younger generation is higher than that of Japan, The unemployment status experienced during 
their youth can continue until they reach their 30s and 40s, and eventually they can become economically isolated one-person 
households. In the case of one-person elderly households, senior citizens earning low wages are common in both the countries.  
However, while Japan has more recipients of welfare and tax-free pensions, Korea has a high percentage of wage earners. This 
result illustrates how senior citizens are employed in low-wage areas with a lack of job security.

In summary, the dissolution of families, the collapse of traditional communities, and economic poverty are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increase of one-person households in both Korea and Japan, and this increasing number of one-person households produced 
throughout the generations, not to mention elderly one-person households, is influencing the establishment and the spread of 
a no-relationship society. 


